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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신임대표 취임
- 2009년부터 대표 역임한 임순례 대표 임기 마무리
- 10일, 카라 더봄센터에서 이/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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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3월 10일 카라 더봄센터에서 임순례(전임)•전진경(신임) 대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 카라의 대표로 취임한 임순례 전 대표는 카라가 현재 국내 동물권 운동을 선도하는 단체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시기부터 사회 각계 유명인사들을 참여시키며 나아가 대중들에게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데 그의 공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임 전 대표는 퇴임사를 통해 “카라의 지난 20년이 한국사회에 동물운동의 초석을 놓는 시기였다면 미래의 동물운동은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심도 깊은 활동이 되어야”한다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열정으로 무장된 신임 전진경 대표와 50여 명의 활동가들 모두 진일보한 한국 동물운동을 위해 전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2월 25일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로 선출된 전진경 대표는 카라의 전신인 아름품 창립 멤버이자 2014년부터 상임이사를 역임한, 카라의 각종 핵심적인 캠페인을 이끌어온 장본인이다. 특히 국내 동물권 운동 분야에서 법•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전 신임 대표는 취임사에서 “국가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의 동물권, 동물복지 수준은 반려동물·농장동물· 야생동물 등 전 영역에서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지금은 고통 받는 동물들의 곁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선명하고 전문적이며 강력한 동물권 활동이 필요할 때”라며 “밖으로 여러 단체, 전문가, 시민들과 연대를 확장하며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안으로는 열정적인 활동가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2002년 설립된 동물권행동 카라는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법·정책 연구 및 제안, 동물권 교육, 아카이빙, 구조·구호, 보호·입양, 학대대응, 문화활동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끝)
